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도국 성장의 씨앗으로!

- 특허청, 2019 적정기술 그랜드 심포지엄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6일 오전 10시 신라호텔 영빈관(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2019 적정기술 그랜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영문명 : 2019 KIPO-WIPO Appropriate Technology Grand Symposium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특허청의 대표적인 공적개발협력(ODA) 사업인 ‘국제 지식재산 나눔’의

10주년을 기념하여, 국내외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식재산을 활용

한 적정기술 ODA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함께 적극 

추진되고 있는 정부 차원의 ODA 확대 기조에 부응하고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특허청은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개발한 적정기술 보급을 통해 개도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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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현재까지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22건의 적정기술을 개발

보급했으며, 지난해에는 실크를 특산물로 하는 베트남 꽝남성 지역에는

실크 방직기를, 혹한으로 동절기에 과일과 채소 재배가 어려운 몽골

에는 스마트 겨울 온실을 지원했다.

금년에는 도미니카공화국에 곡물 분쇄기, 오염된 식수로 고통받는 

스리랑카에 정수기술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개별 사업들은 

개도국의 빈곤 해소와 위생상태 개선 등 실생활 개선에 직접 기여하여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신관우 서강대 교수(사단법인 적정기술학회장)

등이 기조강연자로 나서고, 다수의 국내 외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에는 지난 10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에 대한 

전시와 함께 최근에 적정기술을 통해 개발된 기계의 전시와 시연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특허청장회의와 때마침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이 적정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정기술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 세부 프로그램 및 그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추진 경과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다자기구팀 김현태 사무관(☎ 042-481-5568)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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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기술 개발사업 추진 경과

□ 브랜드 개발사업 추진경과


